
일본의 “이너”업계 - 추가된 기능으로 가격 유지 

 

일본의 “이너(inner 내복)”업계에서 그 동안 가격의 하락이 매우 심하여 

“작년과 품질이나 기능 등의 가치가 같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요즘에 겨우 떨어지던 가격이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년의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능”이 추가

되어 왔다. 또한 베이식(basic)한 흰색 이너의 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서, 차별화한 상품을 서로 앞질러 내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나쁜 영향을 받

고 있는 것 같다. 

춘하절 상품을 보면 “흡수속건(吸水速乾)”, “접촉냉감(接觸冷感)” 등의 기능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복합적인 기능으로서 “소취(消臭)”, “항

균방취”  등의 기능까지 곁들인 상품도 많다. 

군제(郡是)에서는 일찍부터 소취가공 “데오그린”을 상품화하고 있는데, 시

즌에 대응하는 상품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데오그린”만으로 상품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소재와 짜 맞춘 상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춘하절을 보면, 베이식한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기능소재를 

사용한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들 주요 소재가 흡수속건·UV컷 기

능사 “쿨·메이크”로서, 이 소재를 브랜드마다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데오그린”과 짜 맞춘 상품도 있다. 

또한 부인용 레그·웨어(leg-wear : 양말을 비롯한 발에 신는 각종의 것)에

서도 “소취”기능이 있는 상품은 많아지고 있다. 금년 춘하절에는 “샤브리나”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니즈(needs)가 많은 “소

취”가공을 기능가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 

기능에 흡수성과 방습성을 겸한 “흡·방습성(吸放濕性)”, “UV대책” 등의 다른 



기능과 짜 맞추어 소비자로부터 새로운 기능 소재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실버옥스”는 금년 춘하절 신사용 내의를 상품화하는데 있어 “베이식 이너

의 재구축”을 판매 방침의 하나로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주력이 되는 것은 

“소취”기능을 갖고 있는 “에티켓(etiquette)혁명 Age”이다. 은(銀)이온이 갖고 

있는 소취항균 효과를 후(後)가공으로 살린 상품으로서 반소매의 U형 목덜미

와 반원형 목덜미, 런닝, 반바지 내의(반바지 안에 입는 내의) 등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모두 면 100% 상품이며, 면 섬유는 인도면으로서 부드러운 태

가 뛰어나다. 

이 상품은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일본의 이너업계에서 해외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단의 하나로 소재로서의 차별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능의 가공을 중

국 내에서도 개발하고 있다. 


